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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plores variables that moderate and mediate the effect of narrative reports on stigmatization
using the case of the 2015 MERS incident in Korea.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ultural bias
moderated the effect of narrative messages on stigmatization. For those who received narrative messages,
the higher the egalitarian tendency, the lower the stigmatization. Second, the analyses showed that message
responses such as transportation and identification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 reporting 
and stigmatization. Third,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was confirmed such that identification as a message
response mediated the interaction effect of narrative reporting and egalitarianism on stigmatization. Fourth,
the analyses demonstrated that the higher the egalitarian tendency of a group, the higher the mediating
effect of identification and the lower the stigmatization. Finally, the bridging cognitive social capital, which 
means a general trust with other people, had a negative effect on stigm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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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사망자 37명, 격리자 1만6천여 명, 경제 손실 6조 

3,627억 원은 2015년 5월 2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국가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한 메르스(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MERS)사태가 남긴 결과이다(Doctorsnews, 

2015. 11. 17). 그러나 메르스의 결과는 숫자로 표현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회에 상처를 주었다. 자가 격리대상

자로 분류되었던 한 의료진이 격리 해제 후 가족들이 

지역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사회적 낙인 현상이 

나타났다(JTBC, 2015. 6. 26). 메르스에 대한 기피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이 메르스 종식

을 선언한지 100여일이 지나서도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병원 근처의 상가가 메르스 상가라는 오명 속에서 폐업

을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KBS, 2015. 11. 17). 이런 낙인

화 현상에 대해 의료진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메르스 인식 조사

에 따르면 응답자 중 70.6%가 ‘자신이 메르스와 관계되

었을 때 주위에서 차별 당했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48.1%는 ‘자가 격리자가 옆집에 살고 있으면 대피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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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답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의료 전문가들은 메르

스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메르스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

했다(Docdocdoc, 2016. 5. 20). 메르스에 감염되더라

도 차별을 두려워해 감염 사실을 숨기거나 공유하지 않

아 역학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로 인해 

대응도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결국 낙인의 피해는 몇몇

의 의료진 가족과 폐업한 상점 몇 곳에만 해당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껴안아야했다. 이와 같은 

악몽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감염 질병의 낙인화를 예

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낙인화(stigmatization)는 위험의 사회 증폭(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에 따라 형성되며, 위험

과 관련된 특정 사람, 상품, 장소, 기술 등에 붙여지는 

부정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사회적 행동 등을 의미한

다(Gregory, et. al., 1995). 미디어는 위험을 증폭시

키는 대표적인 정보 기제로, 위험사안의 부정적인 속성

을 현저화시키면서 낙인화를 일으킨다(Kasperson, et. 

al., 2001). 메르스 위험 보도와 같은 이슈 기사는 정도

의 차이가 있을 뿐 내러티브(narrative)를 갖추고 있다

(White, 1997). 내러티브는 인물, 사건 그리고 배경 등

을 요소로 해서 도입, 전개 그리고 결말의 구조를 갖춘 

스토리이다(Hinyard & Kreuter, 2007). 내러티브는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주

목받는다. 관심과 감정을 스토리에 집중하는 몰입

(transportation)을 경험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이거나(Green, 2004), 등장인물의 견해나 감정을 공

유하는 동일시(identification)를 경험하면서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킨다(Cohen, 2001). 뿐만 아니라 내러티

브 메시지와 자신의 경험을 관련짓는 자아준거(self- 

referent) 반응을 보이면서 행동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Dunlop, et. al., 2008). 내러티브 이론에 따르면 메르

스 관련한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은 스토리에 

집중하는 반응을 보이거나, 등장인물과 동일시를 경험

하거나, 자신과 메시지 내의 다양한 단서들과 관련성을 

상기시키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

한 내러티브 반응은 낙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 질문에 답함으로써 내러티브 보도와 낙인 간의 이면

에 숨어있는 인과적 구조를 밝히게 될 것이다.

미디어 보도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모든 수용

자들에게 동일하지 않다.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은 미디어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개인 차이를 

설명한다(Jenkins-Smith, 2001). 문화적 편향은 사회

적으로 공유한 세계관으로 위계주의, 개인주의, 평등주

의, 운명주의 등으로 구분되며, 개인들은 문화적 편향

에 따라 자연과 기술 그리고 위험에 대한 시각 차이를 

보인다(Thompson, et. al., 1990). 예를 들어, 메르스

에 대한 위험 보도를 접한 수용자라도 위계주의 편향이 

강한지 혹은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지에 따라 메르스 낙

인화에 대한 개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미디어 보

도와 낙인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 편향의 조절효과가 있

음을 시사하는데, 이 연구를 통해 미디어 보도 특히 내

러티브 보도와 낙인화 관계를 조절하는 문화적 편향의 

역할을 분석하고, 낙인화에 영향 미치는 다양한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낙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디어 보도와 수용자

의 문화적 편향 등 개인적 수준에서 뿐 아니라 사회적 

수준의 변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사람과 관련된 

낙인은 위협과 공포 반응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Ogden & Nyblade, 2005), 사회적 규범과 권력, 통제,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화 과정으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Alonzo, 1995). 이런 이유로 선행연구들은 감염 질병

에 대한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개선하고, 공동체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의 사

회자본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Parker & Aggleton, 

2003; Sivram, et. al., 2009). 사회자본의 중심 전제

는 구성원 간의 관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하는 집단의 자본이 된다는 것이다(Putnam, 1993). 따

라서 메르스 낙인화를 해결함에도 공동체의 지지를 이

끌어내는 사회자본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

된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간과해서

는 안 될 것이 부정적 측면의 존재이다. 사회자본은 네

트워크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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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 집단에 대해서는 적의를 보이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Putnam, 2000). 지난 메르스 사태

에서 나타난 완치된 의료진 가족들을 차별하거나 비난

하는 등의 낙인화 현상은 네트워크의 배타성과 폐쇄성

에 기인한 외부 효과의 결과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사회

자본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를 통

해서 사회적 차원에서 낙인화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위험의 사회 증폭으로 결

과된 낙인에 영향 미치는 개인적 성향, 미디어 반응, 그

리고 사회적 자본 등의 다양한 변인들을 검증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자 한다. 개인과 사회, 그리고 미

디어 등 다양한 층위에서 메르스 낙인에 대한 영향력을 

탐구하는 것은 위험의 사회적 증폭 결과로 발생하는 낙

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연구 결과에 근거해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르는 

제2의 또는 제3의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병 낙인화를 예

방하거나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함

에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보도 내러티브와 낙인화

위험의 사회증폭(The social amplification of risk) 

분석틀에 따르면 위험과 위험 사건의 결과는 인간과 환

경에 대한 직접적 위험 이상으로 증폭되는 경우가 발생

하고, 그 결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제도에 대한 충격을 

일으키고, 다시 2차적 또는 3차 충격이 물결처럼 확산되

고 증폭되면서 낙인화를 가져온다(Kasperson, et. al., 

2001). 낙인화(stigmatization)는 위험과 관련된 특정 

사람, 질병, 장소, 기술 등에 붙여지는 부정적 이미지, 

감정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행동 등을 의미한다(Gregory, 

et. al., 1995). 낙인을 초래하는 위험의 증폭은 정보전

달과 이에 대한 반응 메커니즘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보 

메커니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수가 정보의 양, 

정보가 논란되는 정도, 극화(dramatization) 정도, 그

리고 상징적인 함의(connotations)이다(Kasperson, 

et. al., 1988). 그러나 무엇보다도 낙인화는 미디어의 

집중적인 보도로 발생한다(Kasperson, et. al., 2001). 

미디어 보도를 통해 감염 질병의 부정적인 속성이 현저

하게 부각되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지면서 낙인화

를 일으킨다.

메르스 위험 보도와 같은 사회적 이슈 기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다(White, 1997).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을 포함하고 도입, 전개 그리

고 결말의 극적인 구조를 갖춘 내러티브(Hinyard & 

Kreuter, 2007)는 수용자들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Gerrig, 1993), 행동 변화를 이끌어낸다(Diekman, 

et. al., 2000). 내러티브 속 등장인물의 목표를 받아들

이고 지식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을 동일시라고 한다

(Cohen, 2001, 2006). 따라서 동일시는 단순히 등장인

물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것뿐 아니라 인지적으로 관점

(perspective)을 수용하게 되며 일시적으로 등장인물

의 정체감을 갖게 된다. 동일시의 이러한 특성은 내러

티브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을 대리 경험하게 함으로써

(Oatley, 1999), 등장인물의 관점에 맞게 신념과 행동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Green, 2006).

내러티브 설득 기제를 설명하는 또 다른 개념으로 몰

입(transportation)이 있다. 내러티브에 대한 몰입은 

내러티브 속 사건에 주의를 집중하고 공감하고 벌어진 

이야기를 상상하는 모든 것을 통합한 개념으로 정의된

다(Green & Brock, 2000; Gerrig, 1993). 몰입의 기능

은 심리적 시뮬레이션을 촉진시키고, 인지와 감정에 기

반한 강한 태도를 형성시켜 내러티브 속의 정보나 주장

에 맞게 자신의 신념과 태도를 변화시킨다(Green & 

Brock, 2000). 쇼핑몰에서 소녀가 이유 없는 공격을 받

는 이야기에 몰입된 수용자들은 실제보다 쇼핑몰을 위

험한 장소로 생각하거나 사회가 부정의하다고 생각한

다. 이러한 설득효과는 몰입이 내러티브 메시지에 대한 

저항이나 부정적인 반응이 감소시키기 때문이다(Slater 

& Rouner, 2002). 내러티브 효과 차원에서 몰입

(transportation) 개념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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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보인다. 슬레이터와 로우너(Slater & Rouner)는 몰

입이 등장인물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감정을 이입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러한 정의는 동일시 개념과 공통되

는 부분이 있다. 반면, 그린과 브룩(Green & Brook)은 

몰입을 내러티브 세계에 대한 경험으로 보았는데, 이는 

인물에 대한 감정적 인지적 개입인 동일시와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부정적인 영웅을 묘사하는 내러티브

에 강한 몰입을 형성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인물과의 

동일시는 일어나지 않는다. 모예르-구세(Moyer-Gusé, 
2008)는 내러티브 자체에 대한 개입인 몰입을 등장인

물과의 동일시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일

시와 몰입의 차이를 설명했다.

건강 관련한 내러티브 메시지 효과 기제로 주목받는 

개념으로 자아준거(self-referent)가 있다(Dunlop, 

et. al., 2008). 자아준거는 수용자가 메시지의 내용을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기대와 관련짓는 반

응이다(Burnkrant & Unnava, 1995). 몰입과 동일시

가 내러티브 메시지 자극에 기인한 직접적 반응이라면, 

자아준거 반응(self-referent)은 내러티브 메시지와 

자신(self)과 관련성을 인식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이다

(Dunlop, et. al., 2008). 위험 사건이 부정적으로 제시

된 내러티브 메시지에서 자아준거 반응이 일어나는 경

우 위험에 대한 태도는 좀 더 부정적이 된다(Burnkrant 

& Unnava, 1995). 이러한 이유로 건강과 관련된 내러

티브 메시지에서 자아준거 반응은 위험 인식을 높이고 

건강 행위를 선택하게 만든다(Baumeister, et. al., 

2007). 예를 들어 폐암에 걸려 치료받는 환자를 묘사한 

내러티브에서 수용자가 자아준거 반응을 보이는 경우 

금연 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2. 감염질병의 낙인과 문화적 편향

위험의 사회 증폭 모델(Kasperson, et. al., 1988; 

Kasperson, 1992)에 따르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내러티브 보도를 포함한 미디어의 집중적인 보도가 낙

인을 일으킨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위험 

신호는 심리적, 사회적, 제도적, 문화적 과정과 상호작

용하기 때문에 특정 미디어의 직접적 효과를 측정하기

는 어렵다(Joffe & Haarhoff, 2002). 이런 이유로 미

디어가 전달하는 메시지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검토

되어야 하는데, 젠킨스-스미스(Jenkins-Smith, 2001) 

는 낙인화에 대한 미디어 보도의 영향력의 차이를 개인

의 문화적 편향에서 찾았다.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은 공유된 가치와 신념으

로 정의되는데(Thopmson, et. al., 1990), 개인들이 

집단에 통합되는 정도인 그룹(Group)과 사회적 규칙에 

동화되는 정도인 그리드(Grid)에 따라 위계주의자, 개

인주의자, 평등주의자, 운명주의자로 나뉜다(Douglas, 

1985). 높은 그룹 특성을 공유하지만 높은 그리드 특성

을 갖는 위계주의자와 낮은 그리드 특성을 갖는 평등주

의자는 자연과 사회문제를 보는 관점에서 대조를 보인

다(Thompson, et. al., 1990). 위계주의자들은 자연을 

통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자연 개발에 따른 위험을 

전문가들이 통제할 있다고 간주한다. 그리고 전문가들

의 통제를 통해서 자연이 개발되면 개인들의 삶이 향상

될 것이라고 본다. 반면, 평등주의 편향을 가진 사람들

은 자연을 깨지기 쉬운 존재로 상정하고 자연 개발에 

따른 위험이 전문가들에 의해 통제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자연 개발을 자연을 착취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위계주의와 평등주의의 관점의 차이는 젠킨스-스미

스(Jenkins-Smith, 2001)의 낙인화 연구도 검증되었

는데, 평등주의자는 핵발전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

를 갖지만, 보수주의자는 평등주의자들보다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했다. 평등주의자는 기술이 갖는 정치적 사

회적 차원의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된 위험을 높게 평가한다. 반면 위계주의자는 기술

에 대해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자연개발과 같이 

기술의 위험이 전문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화적 편향은 위험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를 설명

해준다(Kim, 2014). 위계주의자는 위험과 관련해서 집

단의 권위와 규범에 순응하고 이를 통해 집단 구성원 

간 조화를 추구한다. 반면 평등주의자는 위험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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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규범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위험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대우 받아야하고 이를 통해서 구성원들의 조

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자연과 위험에 관

련한 가치와 신념의 차이는 감염질병 낙인화에 대한 개

인 차이를 설명함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계주

의자의 경우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병이 통제될 수 없는 

위험 사안으로 인식하고,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염

자에 대한 차별과 비난하는 등 사회적 규범에 동조하는 

낙인 태도를 보일 것이다. 반면 평등주의자는 메르스 

감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

고,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구성원의 조화를 깨

드리는 행동으로 간주하고 낙인화에 쉽게 동조하지 않

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 연구는 미디어의 영향력의 차이를 문화적 편향의 

차이로 설명한 선행 연구(Jenkins-Smith, 2001)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미디어 유형에 따른 수용자 반응과 

문화적 편향 간의 관계로 확장시켜 낙인화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내러티

브 메시지는 다양한 수용자 반응을 이끌어낸다(Dunlop, 

et. al., 2008; Green & Brock, 2000; Green, 2006). 

예를 들어 동일시는 등장인물의 관점을 수용하는 것으

로, 내러티브 보도에서 메르스 감염자와 동일시는 그와 

동일한 눈높이를 경험함으로써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비난과 차별에 대한 낙인화 태도에 영향에 미치게 된다.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동일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으로 수용자의 지각된 유사성 변인을 제시하고 있는

데(Andsager, et. al., 2006), 수용자가 메시지에 등장

하는 인물을 자신과 같거나 동료로 지각하는 경우 메시

지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유사

성의 지각을 사회적 관계로 병치시켜서 동일시 효과의 

조절작용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문화적 편향은 사회적 

관계를 근거로 집단성과 사회적 규점이나 문화적 제약

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따라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서열화된 권위 관계를 중시하는 위계주의보다는 평등

주의적 관계를 중시하는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이 동일

시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이와 같은 문

화적 편향의 상호작용은 자아준거 반응에서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아준거 반응에서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질병이 통제될 수 없는 위험 사안으로 인식하는 위

계주의자들의 경우 메르스 위험을 자신의 위험으로 관

련짓는 자아준거 반응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몰입

의 경우 내러티브에 대한 집중, 상상 그리고 감정이 집

중되는 과정으로서 감정적 측면이 강조되는 반응이라

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근거로 형성된 문화적 편향의 

조절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감염질병의 낙인과 사회자본

사람에 대한 낙인은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고 보는 사회

적 규범의 결과이거나(Link & Phelan, 2001), 지각된 

위협과 공포 반응이거나(Ogden & Nyblade, 2005), 또

는 권력, 통제, 도덕성과 관련된 사회적 과정이다

(Alonzo, 1995). 낙인화된 대표적 감염질병인 에이즈의 

경우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것은 에이즈를 거부하는 사회적 

규범과 낙인과 차별에 대한 공포이다(Chandrasekaran, 

et. al., 2006). 따라서 감염질병의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은 감염자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변화

시키고, 공동체 지지를 이끌어내는 것과 함께, 감염 예방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것이다(Parker & Aggleton, 2003). 

이러한 다양한 방안들은 포괄적 측면에서 사회자본을 강

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푸트남(Putnam, 1993)은 사회자본을 공동체의 사

회적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라고 

보았다. 사회자본은 구조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으로 구

분된다(Van Deth, 2008). 구조적 요인은 사회자본의 

원천이 되는 네트워크 측면이 해당되며, 인지적 요인은 

상호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신뢰와 같은 태도와 가치

적 측면이 해당된다(Poortinga, 2006). 사회자본의 중

요한 기능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행위를 조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Ismail & Grootaert, 2000). 이

를 통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관용을 갖게 하면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utnam, 2000). 공동체 의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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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확산을 감소시켰고(Campbell, et. al., 2002), 

비공식적인 조직 참여와 상호호혜성은 에이즈의 낙인 

수준을 낮출 수 있다(Sivaram, et. al., 2009). 뿐만 아

니라 사회적 신뢰는 개인적 낙인(personal stigma)을 

낮추고, 공동체의 동질성은 속성적 낙인(attributed 

stigma)을 감소시켰다(Chiu, et. al., 2008).

그러나 사회자본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높은 결속력과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은 협조, 신뢰, 제도적 효율성과 같은 긍정적 

결과를 보이지만(Coleman, 1988), 강한 결속력으로 인

해 네트워크의 폐쇄성을 보이면서 파벌주의, 인종주의, 

부패와 같은 부정적 결과도 발생시키기도 한다(Putnam, 

2000). 강한 결속력의 가족주의 사회는 외부의 환경으

로부터 집단을 보호해주지만, 외집단에 대한 폭력, 불

신, 불관용, 증오를 낳을 수 있다(Fukuyama, 2001). 

이런 이유로 느슨한 연대와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교량

형(bridging) 사회자본이 형성하는 광범위한 호혜성이 

주목받기도 한다.

사회자본은 결속형과 교량형과 같이 폐쇄적 개방적 

네트워크 뿐 아니라 제도와 권력 관계와 같은 수직적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형성된다. 제도적 권력 등과 같이 

수직적 네트워크와 이에 배태된 신뢰와 규범 등의 사회

적 가치를 연결형(linking) 사회자본이라고 한다(Szreter 

& Woolcock, 2004). 연결형 사회자본을 주장하는 학자

들은 개인 간 또는 개인과 조직 간의 네트워크가 국가와 

제도를 통해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본다. 

이런 이유로 국가와 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정치

적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사회자본이 만들어내는 결과

를 해석하는 것은 불완전한 이해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

한다(Putnam, 1993).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에이즈와 같은 감염질병의 낙

인화를 감소시키는데 사회자본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는

데, 신규 감염질병인 메르스 낙인화 감소에도 사회자본

이 영향을 미칠 것을 예측된다. 그러나 메르스 낙인화

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은 사회자본의 구조적 요

인인 네트워크 유형과 그 네트워크를 기반한 인지적 요

인인 신뢰의 정도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이다. 폐쇄적 

특징을 보이는 결속형 사회자본은 낙인화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폭넓은 신뢰와 네트워크를 특징으로 하는 

교량형 사회자본의 경우 낙인화를 감소시키는데 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4. 연구가설과 모델

이 연구는 앞서 논의한 대로 감염질병인 메르스의 위

험 증폭으로 초래된 메르스 낙인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

을 분석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낙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위험의 

증폭이론에 따르면 낙인화를 초래하는 정보 기제로서 

미디어 보도의 중요성을 제기했다(Kasperson, et. al., 

2001).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 

유형과 문화적 편향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

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보도 유형으로 이 연구가 선

택한 것은 내러티브 보도이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기

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러티브를 갖추고 있다

(White, 1997).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 보도가 낙

인에 미치는 영향을 수용자들의 문화적 편향이 조절한

다(Jenkins-Smith, 2001). 그리고 집단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규범과 문화적 제약에 따라 구분되는 위계주의 

편향과 평등주의 편향을 자연과 기술에 대한 태도 그리

고 사회문제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대조적인 특징을 보

인다(Dake, 1991). 이는 메르스와 같은 신규 감염 질병

에 대한 위험과 낙인화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서열과 권위를 중시하는 위계주의 문화적 편향은 메르

스 확산이 통제될 수 없는 위험 사안으로 인식하고, 감

염자에 대한 차별과 비난하는 등 낙인화를 증가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 평등주의자는 메르스 감

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감염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 구성원의 조화를 깨드리

는 행동으로 간주해 낙인화에 부정적 태도를 보일 것이

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 보도가 개인의 문화적 편향과

의 상호작용을 통해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 가설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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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1) 내러티브 메시지는 낙인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위계주의가 높을수록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

화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할 것이다.

1-2) 평등주의가 높을수록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

화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할 것이다. 

내러티브는 태도와 행위 변화를 이끌어 내는데, 이러

한 내러티브 효과에 주목해서 내러티브 보도가 메르스

와 감염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행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내러티브의 설득 기제로 대

표적인 개념이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이다. 따

라서 이 연구는 내러티브 보도가 이러한 설득기제를 통

해서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낙인화에 

대한 내러티브 보도의 인과관계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2)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메시지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2-1)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몰입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2-2)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동일시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것이다.

2-3)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자아준거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

이다.

가설 3에서는 가설 1, 2에서 검증한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으로서 보도 내러티브와 매개 변인으

로서 내러티브 반응 그리고 조절변인으로서 문화적 편

향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

인들의 역할과 관계를 종합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세웠다.

가설 3)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

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메시지 반응은 매개

적 역할을 할 것이다.

3-1) 위계주의와 내러티브 메시지의 상호작용이 낙

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메시지 반응은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3-2) 평등주의와 내러티브 메시지의 상호작용이 낙

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메시지 반응을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낙인에 미치는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분석

함으로써 낙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의 관계를 사회

적 수준에서 조망하고자 한다. 사회자본의 중요한 기능

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식의 폭을 넓히고 

관용을 갖게 하면서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Putnam, 2000). 공동체 의식은 에이즈 확산을 감소시

켰고(Campbell, et. al., 2002), 비공식적인 조직 참여

와 상호호혜성은 에이즈의 낙인 수준을 낮추는(Sivaram, 

et. al., 2009) 등 사회자본이 질병 낙인화를 감소시키

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지 않는다. 높은 결속력과 신뢰를 특징으로 하는 

결속형(bonding) 사회자본은 네트워크의 폐쇄성을 보

이면서 파벌주의, 인종주의, 부패와 같은 부정적 결과도 

발생시키기도 한다(Putnam, 2000). 따라서 이 연구에

서는 사회자본의 네트워크 유형과 이에 따른 인지적 요

인으로서 신뢰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

과 부정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질병 낙인

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세웠다.

연구문제 1) 결속형, 교량형, 그리고 연결형 사회자본

의 인지적 구조적 차원에 따라 메시지 반

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

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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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search model

Ⅲ. 연구 방법과 주요변인의 측정

1. 분석대상

실험은 2016년 3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

는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었

다. 실험은 온라인 설문 조사 회사를 통해서 이루어졌

다. 표본은 성별 및 연령별 할당을 고려해 표집하였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무선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은 

설문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총 428개 설문지가 모아졌

다. 실험집단에는 총 215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는데, 

성별 구성은 여성 49.8%, 남성 50.2%로 이루어졌다. 

연령대는 20대가 22.3%, 30대가 27.0%, 40대가 25.6%, 

그리고 50대가 35.2%로 집계되었다. 반면 통제집단에

는 총 214명의 피험자가 참여하였고, 성별 구성은 여성

과 남성이 각각 50%로 이루어졌다. 연령대는 20대가 

22.9%, 30대가 26.2%, 40대가 25.7%, 50대가 25.2%

로 파악되었다. 수거된 응답지 428건 중 메르스에 감염 

경험이 있거나 메르스 감염 지역 거주하고 있는 피험자

의 응답지를 제외한 총 312건이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

다. 분석 대상 중 실험집단은 총 158명인 것으로 나타났

고, 여성 48.1%, 남성 51.9%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가 22.8%, 30대가 27.8%, 40대가 26.6%, 

그리고 50대가 22.8%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제집단

은 총 154명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여성이 50.8%, 남성

이 49.4%로 구성되었다. 참여자의 연령은 20대가 

20.1%, 30대가 26.7%, 40대가 28.5%, 50대가 24.7%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험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집단 간 설계로 

실시되었다. 실험집단에게는 메르스에 감염된 인물을 

중심으로 경로, 증상, 그리고 치료에 이르는 과정이 인

과 관계에 맞게 구성된 내러티브 기사를 처치하였다. 

반면 통제집단에게는 의학적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메

르스 감염 경로, 증상, 그리고 치료 등에 대해 과학적이

고 객관적으로 서술된 기사를 제시하였다.

실험처치에 대한 조작 점검은 4개 문항으로 측정되

었는데,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인물과 사건

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개인의 사례를 위주로 작성되었다’,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해 의학적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

다’, 그리고 ‘위의 기사는 메르스 감염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등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

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조작점검측정치를 독립표본 t검

정으로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내러티브 기사에 대

한 조작 점검을 묻는 ‘기사의 유형이 인물과 사건을 중

심으로 작성되었다’와 ‘개인의 사례 중심으로 작성되었

다’의 문항에 응답한 평균이 3.64(SD=.57)로 나타났

고, 통제집단에서는 2.90(SD=0.70)으로 파악되어 두 

집단 간의 응답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

석되었다(t=10.426, p=.000). 반면, 논내러티브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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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묻는 ‘의학적 정보를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와 ‘객
관적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의 문항에서 실험집

단의 응답 평균은 2.94(SD=.62)로 나타났고, 통제집단

의 응답 평균은 3.32(SD=.60)로 나타나, 두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5.621, p=.000).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실험 처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주요 변인의 조작적 정의

1) 내러티브와 통제 보도 메시지

이 연구에서는 내러티브를 힌야드와 크로이터(Hinyard 

& Kreuter, 2007: 778)가 정리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을 포함하고 도입, 전개 그리고 결말의 극적인 구조

를 갖춘 이야기’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근거해 실험 

처치용 내러티브 기사를 작성했다. 실험 처치물인 내러

티브 기사와 비내러티브 기사의 차이는 등장인물과 메

르스 감염이라는 사건의 인과성 유무에 있다. 구체적으

로 내러티브 보도는 ① 등장인물을 중동에서 입국한 메

르스 감염 보균자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메르스 감염 

사실의 인과관계를 제시했다. ② 등장인물의 메르스 감

염 증상과 치료 과정을 객관적 기술이 아닌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묘사했다. 통제 기사인 비내러티브 기사의 작

성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mers. 

go.kr)에서 제시하는 메르스 정보에 근거했다. 내러티

브 기사와 같이 메르스 감염 경로, 증상, 치료 등의 내용

을 담았지만, 인과관계와 등장인물이 없이 의학적 관점

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보만을 전달했다. 내러티

브와 통제기사 모두 680여자 분량으로 작성되었다.

2) 문화적 편향

문화적 편향은 데이크(Dake, 1992)가 사용한 20개 

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위계주의는 권위, 질서, 

군사력 등의 내용으로, “젊은 세대에게 좀 더 엄격한 규

율이 필요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남보다 엄격

하다” 등 5개 항목으로 구성했다. 개인주의는 경제적 자

유와 능력주의 중시를 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

이 버는 것은 당연하다” 등 5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평

등주의는 부의 평등과 재분배, 권위주의 부정의 개념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국민 모두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면 사회 문제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운명주의는 운명, 체념 등의 내

용을 포함하는 “남을 돕다가 원망을 받을 수도 있기 때

문에, 그러한 행위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 5

개 문항으로 구성했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

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3) 메시지 반응

(1) 몰입

이 연구에서 몰입은 ‘내러티브 세계의 사건을 간접 

경험하는 것’(Gerrig, 1993; Green & Brock, 2000)으

로 정의했다. 측정은 그린과 블록(Green & Brock, 

2000)이 사용한 문항 중 일반적인 몰입과 구체적 상황

을 제시한 문항 등을 메르스 상황에 맞게 재구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기사가 전달하는 상황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감염자

들의 이미지를 머리 속에 그릴 수 있었다.” 등 4개 문항

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

도로 측정했다.

(2) 동일시

동일시는 ‘등장인물처럼 느끼고 생각하는 감정적 인

지적 과정’(Moyer-Guse & Nabi, 2010)으로 정의했

다. 측정 문항은 코헨(Cohen, 2001)이 사용한 10개 문

항 중 보도 유형이 지면 기사인 것과 구체적 상황이 메

르스 감염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재구성했다. “위의 기

사를 읽으면서 기사 속의 메르스 감염된 인물들의 행동

을 이해할 수 있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기사 속

의 메르스 감염된 인물들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었다.”, 
“위의 기사를 읽으면서, 마치 내가 기사 속 메르스에 감

염된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 등 4개 문항을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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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아준거

자아준거(self-referent)는 번크란트와 운나바

(Burnkrant & Unnava, 1995)가 정의한 ‘개인이 자신

의 경험이나 기대를 메시지와 관계 짓는 반응’으로 정의

했다. 설문문항은 임아영, 유수, 그리고 최낙환(Lim, 

et. al., 2014)이 사용한 4개의 문항을 메르스 감염이라

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구성했다. “위의 기사를 읽

는 동안 메르스 감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고 느껴졌다.”, “위의 기사를 읽는 동안 내가 겪었던 메

르스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등 4개 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도

로 측정했다. 

4) 낙인

낙인은 ‘메르스와 관련된 사람에 붙여지는 부정적 이

미지, 감정적 반응 그리고 사회적 행동’(Gregory, et. 

al., 1995)으로 조작적 정의했다. 측정문항은 칼리크만

트와 그의 동료들(Kalichman, et. al., 2004)이 사용

한 에이즈 낙인 측정 문항을 메르스 감염으로 대체해서 

감정적 차원과 행동적 차원으로 나누어 총 7개 문항으

로 재구성했다. 감정적 차원은 ‘메르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혐오스럽다’ 등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행동적 

차원은 ‘메르스가 종식되어도,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피하고 싶다’ 등 3문항으로 구성

되었다. 각각의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

러하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5) 사회자본

사회자본 구성요소와 측정은 학자마다 다양한 의견

을 제안하고 있다. 후쿠야마(Fukuyama, 2001)는 사회

자본 개념 중 단점이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엄격한 측정 도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연구의 타당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측정 문항을 구성해야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회자본 요소에 포함되는 것은 신

뢰, 규범, 신념, 네트워크, 참여, 협력 등으로 구분된다

(Park, 2009). 이러한 사회자본 요소를 크게 분류하면 

구조적 측면에서 네트워크와 인지적 측면에서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조적 측면은 네

트워크의 폐쇄성, 개방성, 그리고 수직적 특성을 고려

해 결속형, 교량형, 그리고 연결형으로 구분된다. 인지

적 측면은 이 세 가지 유형의 사회자본 네트워크에 배태

된 신뢰가 포함된다. 사회자본은 측정을 위한 엄격한 

지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측정 문항의 타당성을 확

보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지만, 이를 극

복하기 위해 다수의 선행연구들의 측정 문항을 검토하

고 연구의 목적에 맞는 문항들을 선별해 타당성을 확보

하고자했다.

(1) 결속형 사회자본은 ‘구조적으로 가족, 친구, 동

료, 그리고 이웃 등 귀속적 성격의 네트워크와 인지적

으로 특정하고 두터운 신뢰와 호혜성’으로 규정했다

(Lancee, 2010). 네트워크 측정 문항은 란시(Lancee, 

2010)가 사용한 6개 중 국내 상황에 적용해 4개 문항으

로 재구성했다. 떨어져있는 가족 방문과 초대, 친구의 

집 방문과 초대, 이웃과 동료의 집 방문과 초대 등의 

빈도를 측정했다. ‘전혀 방문과 초대를 하지 않는다’에
서 ‘자주 방문하고 초대한다’까지 5점으로 측정했다. 신

뢰와 호혜성도 란시(Lancee, 2010)가 사용한 문항을 

재구성해 ‘가족’, ‘친구’, ‘이웃과 동료’ 등을 신뢰한다와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가족이 있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

하다’까지 5점으로 측정했다. 

(2) 교량형 사회자본은 ‘일반적인 이해에 의해 구성

된 네트워크와 일반적인 신뢰’(Szreter & Woolcock, 

2004)로 정의했다. 그리고 네트워크 차원의 측정은 이

준웅과 그의 동료들(Rhee, et. al., 2005)이 집단 활동

의 자발적 참여를 측정했던 문항들을 친목집단, 종교 

집단, 취미모임 등 5개 영역으로 재구성해 사용했다. 

일반적인 신뢰와 상호 호혜성을 묻는 인지적 차원은 조

기숙과 박혜윤(Cho & Park, 2004), 그리고 야마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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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bility M SD
Hierar
-chy

Egali
-tarian

Bonding
Trust

Bonding
Network

Bridging
Trust

Bridging
Network

Linking
Trust

Linking
Network

Identi
-ficati
-on

Self
-Refer
-ence

Trans
-porta
-tion

Stigma
-tization

Hierarchy .615 3.40 .51 -.061 .366 .219 .482 .305 .646 -.085 .410 .306 .427 .398

Egalitarian .732 3.83 .54 .298 .254 .042 -.133 -.357 .102 -.011 .152 -.020 -.228

Bongding
trust

.763 3.59 .57 .861 .497 .185 .229 .063 .104 .139 .054 -.005

Bongding
network

.797 3.57 .59 .451 .202 .146 .268 .110 .216 .177 -.023

Bridging
trust

.900 3.17 .67 .398 .569 .129 .270 .234 .268 .069

Bridging
network

.799 2.58 .78 .488 .551 .347 .282 .410 .538

Linking
trust

.918 2.46 .84 .139 .301 .153 .319 .392

Linking
network

.705 2.75 .77 .188 .171 .239 .349

Identification .877 3.09 .69 .724 .901 .252

Self-reference .835 3.11 .68 .807 .174

Transportation .806 3.21 .62 .292

Stigmatization .917 2.42 .91

Table 1. Reliability,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of the measuring instruments

와 야먀기시(Yamagishi & Yamagishi, 1994)가 사용

한 6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대부분 사람이 기본적으로 

정직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을 만하다’ 등의 문항

을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러하다’까지 5점 척

도로 측정했다.

(3) 연결형 사회 자본은 ‘제도적 권력 등과 같이 수직

적 네트워크와 이에 배태된 신뢰와 규범 등의 사회적 

가치’로 규정했다(Szreter & Woolcock, 2004). 네트워

크는 ‘나는 일반적으로 총선, 대선, 지방자치단체장 선

거 등에 참여하는 편이다’, ‘국가 기관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메일을 쓰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편이다’ 등 4개 문항으로 측정했다. 인지적 차원은 정부

를 비롯한 사회제도에 대한 신뢰를 측정했는데(Rhee, 

et. al., 2005), ‘정부’, ‘국회’, ‘검찰과 경찰’, ‘언론’, 
‘기업’ 등에 대한 신뢰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신뢰한다’까지 5점 척도로 측정했다

Ⅳ. 분석 결과

1. 주요 변인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변인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크론바흐 알

파 (Cronbach’s Alpha) 계수를 확인하였다. 문화적 편

향 측정에서 위계주의는 .615, 평등주의 .732로 분석되

었다. 크론바흐 알파 값이 .6 이상이면 신뢰도가 적절

한 수준(Nunnally, 1978)이라는 주장에 근거해 위계주

의 신뢰도가 유표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그 밖의 다

른 주요 변인들의 신뢰도 계수가 .7 이상으로 적절한 

수준을 보였다.

각 변인을 측정한 문항들을 수렴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 분석을 실시했다. 수렴타당도를 분석

한 결과 일부 변인들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로딩값이 낮

게 나왔다. 위계주의 문항들의 로딩값은 .253에서 .607

로 나타났고, 평등주의 문항의 로딩값은 .363에서 .821

로 분석되었다. 결속형 네트워크 문항의 로딩값은 .191

에서 .622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로딩값이 .7을 초과해

야 수렴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Nunnally & 

Bernstein, 1994). 따라서 연구에서는 세 개의 변수들

의 측정 문항에서 로딩값이 가장 낮은 문항들을 제외해

서 분석했다. 낮은 문항들을 제외하니 대부분의 문항들

의 로딩값이 .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수렴타

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하였다(Simons & Gaher, 

2005). 각 변인 간 변별타당도는 <Table 1>에 정리하였

는데, 일반적으로 로딩값이 .9 미만으로 나타나 변별타

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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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derating effect of egalitarian bias

Stigmatization

b t

  Constant 2.462 34.080***

  Narrative -.090 -.890

  Egalitarian .018 .136

  Narr*Egal -.497 -2.679**

      .070

     F 23.458***

Table 2. Regression results for the moderating effect of egalitarian bias

2.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내러티브 메시지의 영향과 

문화적 편향의 상호작용

톰슨과 그의 동료들(Tompson, et. al., 1990)은 문

화를 구성원들의 문화적 편향과 사회적 관계의 상호작

용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 즉 공유된 가치와 신념

인 문화적 편향은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갖는 문화적 편향이 모두 문화 유형으로 발전되

지 않는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화적 편향 측정을 

통해 집단을 분류하지 않고 개인 내에 존재하는 다중 

편향으로 간주하고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보도 내러티브가 낙인에 미

치는 영향을 회귀 분석한 결과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1-1도 보도 내러티브가 낙인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 위계주의의 조절작용은 유의미하지 않

았다. 그러나 가설 1-2의 평등주의 편향의 조절작용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화

에 미치는 영향은 평등주의 문화적 편향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사

람들 중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M=2.18, SD= 

.88)이 낮은 사람들(M=2.56, SD=.92)보다 메르스와 

메르스 감염자에 대한 낙인화가 낮게 나타났다. 반면, 

논내러티브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들 중에서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M=2.47, SD=.92)은 낮은 사람들

(M=2.45, SD=.90)보다 메르스와 감염자에 대한 낙인

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메

르스 위험을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의 인과관계를 기술

한 기사에서 낙인화 태도가 낮았고, 반대로 평등주의 

편향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보다 메르스 위험 보

도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한 기사에서 낙인화 

태도가 낮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평등한 권

리를 중요시하고 사회적 제약을 거부하는 경향이 높을

수록 메르스 위험에 대한 사실만을 전달하는 기사보다 

개인이 겪는 고통을 통해 전달하는 기사를 메르스 낙인

화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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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ing effect of transportation Figure 4.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ing effect of identification

3. 낙인화에 대한 내러티브 메시지의 영향력에서 

메시지 반응의 매개효과

가설 1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

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도 

내러티브가 내러티브 반응에 미치는 영향과 내러티브 

반응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전체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간접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불일치 매개(inconsistent 

mediation)의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검증했다. 불

일치 매개 검증(inconsistent mediation)은 독립변인

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인 전체 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하지 않고, 독립변인에서 매개변인간의 효과와 매

개변인에서 종속변인의 효과, 그리고 매개변인에서 종

속변인의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에 미치는 효과의 유의미성을 분석한다(MacKinnon, 

et. al., 2007). 이러한 분석 방법은 매개효과 검증에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가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타나 전

체 효과가 상쇄되는 것을 고려한 분석법이다.

불일치 매개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보도 내러티브가 

몰입, 동일시, 자아준거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분

석했다. 분설결과 보도 내러티브가 몰입(b=.368. t= 

4.843), 동일시(b=.502, t=6.969), 그리고 자아준거

(b=.217, t=3.159)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했다. 다

음으로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가 낙인화에 미

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했다. 앞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를 측정한 결과 몰입과 동일시 간의 상관관계가 0.91로 

높은 것을 분석되었다. 이럴 경우 회귀 분석에서 회귀 

계수의 분산이 증가해 계수 추정치가 불안해 해석이 어

려울 수 있다. 이러한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분산팽창

계수(VIF)를 측정한 결과 몰입의 분산팽창계수가 3.33, 

동일시가 2.68, 자아준거의 2.02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

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 공

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회귀분석한 결과 몰입

이 증가할수록 낙인화(b몰입=.347, t몰입=5.251)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시가 증가할수록 낙인화가 

증가했다(b동일시=.331, t동일시=4.514). 자아준거 반응도 

증가할수록 낙인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자아준

거=.271, t자아준거=3.285). 그러나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가 각각 낙인에 미치는 영향이 통제된 상태에

서 내러티브가 낙인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몰입과 동일

시(b몰입=-.219, t몰입=-2.131/b동일시=-.280, t동일시= 

-2.626)만이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자아준거

(b자아준거=-.139, t자아준거=-1.350)에서는 유의미하지 

못했다. 따라서 동일시와 몰입만이 보도 내러티브와 낙

인의 관계에서 불일치 매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러티브 보도는 표면적으로 낙인화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수용자들에게 

보도에 메르스 감염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하게 하는 몰입

반응을 이끌어내거나, 감염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감정

을 공감하는 동일시를 이끌어내면서 낙인화를 감소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몰입과 동일시 등의 

매개 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 보도 내러티브와 낙

인화의 인과 관계 규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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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gmatization Identification Stigmatization

b t b t b t

Constant 2.462 34.080*** -.254 -4.976*** 2.578 36.157***

Narrative -.090 -.890 .506 7.043*** -.313 -3.012**

Egalitarian .018 .136 -.072 -.774 -.013 -.094

Narr * Egal -.497 -2.679** .255 1.946* -.496 -2.511*

Identification .469 5.990***

Ident * Egal -.196 -1.301

Stigmatization
(Emotion)

Identification
Stigmatization

(Emotion)

b t b t b t

Constant 2.358 35.291*** -.256 -5.755*** 2.473 37.300***

Narrative -.091 -.972 .498 7.972*** -.302 -3.135**

Egalitarian -.162 1.350 -.072 -.924 -.221 -1.846

Narr * Egal -.378 -2.215* .264 2.331* -.335 -1.936

Identification .478 6.5390***

Ident * Egal -.353 -2.709**

Stigmatization
(Behavior)

Identification
Stigmatization

(Behavior)

b t b t b t

Constant 2.559 35.714*** -.256 -5.755*** 2.671 37.175***

Narrative -.018 -.177 .498 7.972*** -.230 -2.204**

Egalitarian -.042 -.325 -.074 -.924 -.059 -.459

Narr * Egal -.363 -1.984* .264 2.331* -.391 -2.082*

Identification .456 5.756***

Ident * Egal -.193 -1.368

Table 3.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ed moderation effects

4. 메시지 반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

가설 3은 가설 1과 가설 2의 결과에 근거해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이는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

치는 영향에 평등주의의 조절작용이 몰입과 동일시의 

매개변인을 통해서도 나타나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낙인에 영향 미치는 변인들 간의 다양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뮐러와 그의 동료들

(Muller, et. al., 2005)이 제시한 분석방법을 적용하

였다. 그들에 따르면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의 종속변인

에 대한 효과,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

는 효과, 그리고 독립변인과 조절 변인 그리고 조절변

인과 매개변인의 상호작용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효과

가 유의미해야하고, 특히 독립변인과 조절변인의 절대

값이 전체효과에서보다 직접효과에서 적게 나타나야 

비로소 매개된 조절 효과가 검증된다.

매개된 조절 효과 검증을 위한 첫 단계에서 내러티브

와 평등주의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계수는 .497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평등

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이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

브가 있는 기사를 통해 낙인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다음 단계는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수용자들의 

평등주의 편향이 높을수록 동일시가 증가하는지를 분

석했는데, 분석한 결과 계수가 .255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보도 내

러티브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과 감정에 대한 이

해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매개변인 동일

시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계수가 .469

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내러티브와 평등주의

의 상호작용 계수가 -.496로 분석되어, 직접효과에서 

나타난 -.497보다 절대값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어 매

개된 조절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평등

주의 편향이 높은 사람들은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

브 보도를 통해 인물과의 동일시를 증가시키면서 낙인

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낙인화를 

감정과 행동 차원으로 구분해 분석한 경우에도 <Table 

3>과 같이 조절된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T h e E ffect o f N arrative R eporting  on  Stigm atization  d u ring  the M ER S Incid ent  77

Stigmatization Identification Stigmatization

b t b t b t

Constant 2.493 24.588*** -.261 -3.536*** 2.591 25.678***

Narrative -.082 -.602 .461 4.656*** -.247 -1.776

Egalitarian -.059 -.358 -.031 -.256 -.163 -.972

Narr*Egal -.486 -2.125* .116 .700 -.332 -1.392

Identification .396 3.676***

Ident*Egal -.386 -2.043*

Table 5. Regression results for mediated moderation effects(low bonding trust)

Stigmatization

b t

Constant 1.434 4.355***

Bonding Trust .004 .037

Bonding Network -.104 -1.004

Bridging Trust -.321 -3.805***

Bridging Network .418 6.028***

Linking Trust .346 5.384**

Linking Network .158 2.450*

         F 22.566***

Table 4. Regression results for social capital

5. 사회자본의 고저에 따라 메시지 반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제 1에서는 사회자본 유형에 따라 메시지 반

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

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먼저 낙인화에 대한 사회자본의 영향력을 다

중 회귀 분석을 통해 검증했다. <Table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교량형 신뢰와 네트워크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타인에 대한 일

반적인 신뢰인 교량형 신뢰가 높을수록 낙인화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량형 네트워크가 강할수

록 낙인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량형 

네트워크가 강해질수록 느슨한 시민적 연계가 결속력

이 강한 네트워크의 속성을 갖게 되면서 메르스 감염 

확산과 같은 위험 상황에서 내집단과 외집단을 구분하

는 등의 폐쇄성을 보이면서 낙인화를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연결형 신뢰와 네트워크가 증가할수록 낙인화도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적 신뢰가 개인과 

사회단체 신뢰와는 관련성이 없다(Newton, 1999)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

이 반영된 것으로 예측된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

가들 중 한국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평균보다 낮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하위권으로 평가된 상황에

서(Yonhapnews, 2015. 8. 9), 정부와 입법 사법 경제 

제도와 강한 수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높게 신뢰를 

형성한 사람들의 경우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특성이 낙

인화를 증가시켰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들이 지적한대로 사회자본이 

반드시 긍정적 측면에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

해를 지지한다(Putnam, 2000).

다음 단계로 결속형, 교량형, 그리고 연결형 사회자

본의 네트워크와 신뢰의 고저에 따라 메시지 반응을 매

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6가지 유형의 사회자

본의 평균을 분석해 고저 집단으로 나누어, 메시지 반

응을 매개로 문화적 편향과 내러티브의 상호작용이 낙

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된 조절효과로 분석했다. 분

석결과 결속형 신뢰가 낮은 집단에서 동일시를 매개로 

내러티브 보도와 평등주의의 상호작용이 낙인화를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속형 사회자본의 신뢰는 

혈연과 지연 간의 관계에서 특정한 사람들과의 두터운 

신뢰로 정의된다. 혈연과 지연을 통해 끈끈한 유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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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맺어진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들이지만 위험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

하게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을수록 

인물과 사건 중심의 메르스 기사를 통해 기사 속의 인물

과 동일시를 경험하면서 낙인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Ⅴ. 결 론

신종 감염 질환인 메르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언론

의 주목을 받았고 수용자들의 공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캐스펄슨과 그의 동료들(Kasperson, et. al., 

2001)이 제시한 낙인화의 단계를 밟아나갔다. 특히 메

르스에 감염되어 치료를 받고 완치된 이웃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면서 메르스 낙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이 연구의 목적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

질병의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변인

들 간의 관계를 탐색해서 낙인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고 낙인화를 감소시킬 수 있는 현실적 방안들을 

탐색하고자했다.

연구가 관심을 가진 것은 낙인화에 있어서 보도의 영

향력이다. 낙인화는 집중적인 미디어 보도를 통해 형성

된다. 그리고 메르스 감염과 같은 위험 사건 보도에는 

기사마다 수준의 차이가 있지만 내러티브가 존재한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내러티브는 몰입, 동일시 그리고 

자아준거 등 다양한 반응을 통해 태도와 행위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내러티브 효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이 연구는 내러티브 보도가 태도와 행위 

변화에 대한 영향력이 내러티브 반응을 매개로 형성되

는지를 검증했다. 연구 결과, 내러티브 보도를 통해 수

용자들은 내러티브에 몰입하거나 인물들과 동일시를 

이끌어내면서 낙인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디어 보도의 영향력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

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수용자들의 위험을 인식하

고 자연과 기술에 대한 견해를 형성하게 하는 문화적 

편향은 미디어의 영향력과 상호작용한다. 이 연구에서

도 문화적 편향이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

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주의 편향이 높을

수록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브 보도를 접한 수용자

의 낙인화 반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내러티

브 반응을 매개로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

에서도 평등주의의 조절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평등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수용자들은 기사 속 

인물과의 동일시를 높게 하면서 낙인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사회자본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도 파

악해볼 수 있었다. 사회자본은 구성원간의 관계가 사회

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다. 그러나 사회자본은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하는데, 

폐쇄적인 네트워크와 수직적 네트워크로 인해 내집단 

중심주의나 권위적 의사소통이 오히려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도 사회자

본의 부정적 측면이 드러났다.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가 높을수록 낙인화는 감소하지만, 수평적 네트워

크의 결속력이 강하거나 제도와의 수직적 네트워크가 

강할수록 메르스와 같은 감염 질병 낙인화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라 감염 질병의 낙인화를 방지하기 위

한 대안을 제시한다면, 먼저 위험을 보도하는 저널리스

트들이 인물과 사건 중심의 내러티브 기사가 수용자에

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용어로 점철된 위험보도보다는 인

물 중심의 내러티브 보도를 통해 수용자들이 감염자와

의 동일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

포나 감염자에 대한 비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이런 보도 유형에 선행해 낙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평등주의적 성향과 타인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러티

브 보도가 생산되어도 평등주의적 성향을 통해 등장인

물과 동일시를 형성하지 못하면 내러티브 보도가 낙인

에 미치는 영향력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주의 성향과 교량형 사회자본이 개인 수준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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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회적 관계에서 형

성되기 때문에 낙인이라는 사회문제를 감소시키거나 예

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수준에서 근원적인 예방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메시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적으로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위험의 사회 증폭 분석틀에서 낙인을 초래

하는 개인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다양한 변인의 영

향력과 그 변인 간의 관계를 탐색했다. 미디어의 내러

티브 보도와 낙인화 간의 관계에서 내러티브 반응의 매

개 효과를 분석했고, 이 매개효과와 문화 성향과 메시

지 상호작용이 낙인에 미치는 효과의 관련성을 분석함

으로써 매개된 조절효과를 검증했다. 그리고 사회자본

의 다양한 층위가 낙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했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위험의 사회 증폭 분석 틀이 제안

한 변인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형성되는 문화

적 성향과 사회자본 변인까지 추가해 이론적 논의를 확

장시킨 탐색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우리 사회

에서 위험의 사회 증폭 모델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탐색적인 연구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 사회자본 

측정에 있어서 네트워크의 개방성과 폐쇄성 그리고 수

직적 특징을 포괄하고 네트워크에 배태된 신뢰까지 측

정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의 측정도구를 재구성하거나, 

내러티브 반응을 측정하기 위해서도 몰입, 동일시, 그

리고 자아준거 등 미디어 효과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양

한 측정 도구들을 사용하면서 연구 방법의 엄밀성에 부

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통해서 

보다 정제된 측정도구를 찾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디어의 효과 부분에서도 메르스와 같은 신규 

질병에 대한 보도량이 만성 질병보다 다수를 차지한다

는 선행 연구에 근거할 때, 후속 연구를 통해 미디어 

이용량에 따른 낙인화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분석하는 것

도 이론적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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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러티브와 문화적 편향 그리고 사회자본이 낙인에 미치는 영향

- 메르스(MERS) 사태를 중심으로 한 분석 -

국문초록 이 연구는 보도 내러티브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매개하는 변인들을 탐색했다. 연구 

결과 개인의 문화적 편향은 내러티브 메시지가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내러티브 메시지를 접한 수용자들 중 평등주의 편향이 높은 수용자들일수록 낙인화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도 내러티브와 낙인화의 관계를 몰입과 동일시 등 메시지 반응이 매개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도 내러티브와 문화적 편향의 상호작용이 메시지 반응

의 매개를 통해 낙인화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보도 내러티브와 평등주의의 상호작용이 

동일시의 매개를 통해 낙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변인으로서 

결속형, 교량형, 연결형 사회자본을 구조적, 인지적 유형으로 분류해 낙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타인에 대한 일반적 신뢰인 교량형 인지적 사회자본이 낙인화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낙인화, 메르스, 내러티브, 문화적 편향, 사회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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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비내러티브 보도

메르스(MERS)는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감

염증이다. 2012년 4월, 최초 환자가 보고된 이후 2015

년 6월 5일까지 25개국에서 발생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중동 이외에 터키, 영국, 말레이시아 등 15개국에서 발

생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대부분 환자가 중증 급성하기

도질환(폐렴)이나 일부는 무증상을 나타내지만, 경한 

급성상기도질환을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주 증상은 발

열, 기침, 호흡곤란이다. 그 외에도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구토, 복통, 설사 

등을 보인다. 합병증으로 호흡부전, 폐혈성 쇼크, 다발

성 장기 부전 등이 있으며 신부전을 동반하는 급성신부

전 동반 사례가 사스 보다 높게 나타난다. 당뇨, 만성폐

질환, 암, 신부전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와 면역기능 

저하자는 메르스 감염이 높고 예후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적 검사 소견으로는 백혈구감소증, 림

프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이며 잠복기는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이다. 모든 환자들은 직⋅간접적으로 중동 지

역과 연관되었고, 가족 간 전파와 의료기관에서의 제한

적 전파로 인한 유행이 보고되었다. 정확한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내 단봉낙타

접촉에 의한 감염전파가 보고되었고 사람 간 전염은 대

부분 병원 내 감염과 가족 간 감염이다. 개인 간 감염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가운, 장갑, N95 마스크, 고글 또

는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지 않고 환자와 2미터 이내

에 머문 경우, 같은 방 또는 진료/처치/병실에 머문 경

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 직접 접촉한 경우 등이다. 

현재까지 예방 백신이나 치료약이 없고 치료는 증상에 

따른 대증 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B: 내러티브 보도

2015년 5월 20일 중동에서 귀국한 남성이 메르스

(MERS) 첫 환자로 확진된 뒤 대한민국이 메르스 공포

에 떨었다. 확진 환자 186명, 사망자 38명에 환자와 직

⋅간접으로 접촉해 격리된 인원이 1만6천여 명에 달했

다. 메르스 확산 속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2배에 육박

했고 한국은 세계 2위 메르스 발병국이라는 오명을 얻

었다. 속수무책으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겪은 고

통은 메르스 공포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부부가 모두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K씨 부

부. 남편 K씨가 맹장 수술로 입원한 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남편을 간호하던 K씨의 부인도 메르스 확

진 판정을 받았다. 입원한 병원의 의료진이 메르스 환

자가 있던 것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메르스 확

진 판정을 받은 부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과 공포에 

떨었다. 40%에 달한다는 치사율은 이들 부부를 공포로 

몰아넣었고 육체적 고통도 참기 힘든 수준이었다. 남편

은 수술한 직후라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평소 

면역력이 약했던 부인도 각혈을 하는 등 심각한 페렴 

증세를 보였다. K씨 부부는 백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치료법도 없는 메르스와 고독한 사투를 벌였다. 

치료를 받던 K씨 부부는 의료진들에게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 같다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심지어 부인

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기까지 했

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살아서 병실을 나갈 수 없다는 

공포가 이들 부부를 괴롭혔다. 치료 시작 일주일이 지

난 후 남편은 호흡곤란과 계속되는 구토 증세를 보이면

서 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들은 

부인은 의식을 잃고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들 부부의 

시신은 관련 법규에 따라 장례절차 없이 24시간 이내 

화장되었다. 한 줌의 재가 되어 가족에게 돌아갔다.


